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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 

일본의 가케히 쇼타로(筧正太郎)는 1928년에 제작된 다니구치 리카(谷口利花)의 ｢여행예찬旅行礼讚｣에서 “여행은 사람의 생활에 있어 하나의 요건이며 

문명인의 특징”이라도 했다. 이와 함께 “여행을 할 때에는 돈보다 아름다움이 있는 산이나 명소, 유적, 신사, 불각(佛阁)의 전설이나, 역사유래 등에 하여 

이미 체로 지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고 말했다(서기재, 2005). 즉 가이드북(guide book)의 역할은 자신이 보게 될 목적지에 한 사전지식을 

습득하는 도구로 상정했던 것이다. 태산은 중국 2천 년 동안 제왕 순례(巡禮)의 상이었고 과거로부터 세계적인 명산이라 불리던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

최고의 풍경명승지이였다. 태산이 1,532m로 중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. 이에 본 

연구는 가이드북에 나타난 시계열별 태산 경관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. 

2. 연구범위 및 방법

현 의 태산에 한 역사를 연구할 때 태안(泰安), 제남(濟南)지역의 산맥들을 역사 문화적인 ‘ 태산(大泰山)' 지역으로 꼽았다(Zhou, 2005). ‘ 태산' 

지역은 전체적인 발전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풍경 원림의 범위를 구획한 것이다. 장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관의 변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간적 범위

는 ‘ 태산' 지역으로 한정하였다.

태산 경관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태산 풍경명승지 관리처가 주도적으로 편저하고 중국이나 산동성(山东省) 관광(여행) 서적의 전문 출판사에

서 출판 업무를 담당하는 태산 풍경명승지를 중심으로 제작해서 공식적인 경관 가이드북으로 한정하였으며 1950년 부터 2010년 까지 총 10권 가이드북

을 수집하여 분석한다. 

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. 첫째, 수집한 가이드북은 어휘를 분리하고 정제하여, 정제한 데이터를 ROST-CM6을 활용하여 경관요소의 빈도를 도출

한다. 둘째, 시계열별로 경관요소를 자연경관, 인공경관, 인간활동으로 분류하여 경관유형 및 요소 특성을 분석한다. 셋째, 가이드북에 나타난 지리적 위치 

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관요소를 GIS에 도입하여 핵밀도, 평균중심, 표준차타원 분석을 통해 공간분포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.  

3. 결과 및 고찰

3.1 경광유형 및 요소 분석

3.1.1 경광유형 분석 

경관유형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도출된 4,069개 어휘를 자연경관, 인공경관, 인간활동을 3가지 경관유형으로 분류하였다. 경관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

자연경관(1,551개, 38.1%)을 위주로 인간활동(1,317개, 32.4%)과 인공경관(1,201개, 29.5%)이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 결과는 시계열별로 시문과 빅 

데이터에 나타난 인간활동 위주의 태산 경관유형 특성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.  

세부적인 경관유형별로 보면 중요한 것은 지형(15.0%), 구조물(14.2%), 건물(11.9%), 식물(9.7%), 의미(7.0%), 이미지(7.0%), 사람(6.9%), 수경(6.6%) 

순이라고 할 수 있다. 

3.1.2 경광요소 분석

경관유형별 중요한 것은 지형 중의 ‘태산정상’, ‘절벽’, ‘산곡’, 식물 중의 ‘소나무’, 수경 중의 ‘계류’, 유적 중의 ‘석각’, 사람 중의 ‘제왕’, 신앙 중의 ‘봉

선’, 이미지 중의 ‘웅장’ 순이라고 할 수 있다. 전체적으로 많이 나타난 경관요소는 ‘계류’, ‘석각’, ‘태산정상’, ‘절벽’, ‘산곡’, ‘웅장’ 순이다.

시계열별로 살펴본 결과, 신앙 중의 ‘봉선’과 ‘제사’, 의미 중의 ‘전설’은 1950년 와 1980년 에 많이 나타났고 1990년  이후는 행위 활동 중의 ‘등

반’, ‘멀리 바라보기’가 많이 나타났다. 이는 1990년 부터 태안(泰安)이 국제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태산국제등산제(泰
山国际登山节)를 개최했기 때문이다. 따라서 1950년 와 1980년 에 태산 가이드북은 신앙 경관(봉선, 제사)과 의미를 중시하고 1990년  이후는 관광객

의 행위활동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. 

가이드북(Guide Book)에 나타난 태산(泰山) 경관특성에 관한 연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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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2 공간분포 분석

가이드북에 나타난 지리적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관요소를 GIS에 도입하여 경관요소의 공간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전 시기에 걸쳐 태산정상을 중

심으로 형성된 정공간과 묘(岱庙)에 가장 많이 집중하고, 평균중심은 태산정상과 홍문(红门)의 중간 사이에서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태안 도시 지역으

로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. 그리고 경관요소는 태산산악 구역에 집중분포에서 태산산악과 태안 도시에 함께 분산분포로 변하였다. 이는 2000년  이후 중국

의 도시화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산성일체(山城一体)의 도시 발전 전략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.

4. 결론 및 제언

본 연구에서는 태산의 경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태산의 경관유형 및 요소를 분석하고 시계열로 경관요소의 공간분포 분석을 실시하였다. 본 연구의 

결론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 가이드북에 나타난 경관유형의 특성은 자연경관(38.1%)을 위주로 인간활동(32.4%)과 인공경관(29.5%)이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 결과는 

시문과 빅 데이터에 나타난 인간활동 위주의 태산 경관특성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즉 관광지 경관에 관하여 홍보한 경관특성과 태산 경관의 감상 

주체인 관광객의 인식에서 명백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(위잉과 정태열, 2021, 2022). 

둘째, 세부적인 경관유형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형(15.0%), 구조물(14.2%), 건물(11.9%), 식물(9.7%), 의미(7.0%), 이미지(7.0%), 사람(6.9%), 수경

(6.6%) 순이라고 할 수 있다. 이는 태산 경관 가이드북이 태산의 지형, 구조물, 건물 등 자연경관 및 인공경관, 그리고 의미, 이미지, 사람을 강조하는 것

을 알 수 있다. 

셋째, 신앙 중의 봉선과 제사, 의미 중의 전설은 1950년 와 1980년 에 많이 나타났으며 1990년  이후는 행위 활동 중의 등반, 멀리 바라보기가 많

이 나타났다. 이는 1950년 와 1980년 에는 태산 신앙 활동(봉선, 제사)과 의미를 중시하고 1990년  이후는 행위활동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. 

넷째, 경관요소의 공간분포는 전 시 에 걸쳐 태산 정과 묘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. 이는 향후 태산 풍경명승지의 중요 공간이 될 수 있다. 그리고 

전체적으로 태간 홍문 등산로 집중분포에서 태산과 태안 도시지역 분산분포의 형태로 변하였다.

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태산 가이드북을 개선할 때 태산의 매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, 새로운 경관 활동참여나 경관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제

시할 필요가 있다. 동시에 태안 도시와 태산 경관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시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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